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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해 ‘원팀’으로 협력”
-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인천공항 입국장 현장 방문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늘 오후(3. 27. 금 16:30) 문화체육관광부, 국토
교통부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입국심사장 등 출입국 서비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3개 정부 부처의 담당부서 과장 및 실무자 참석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에서 발표된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의 현장 이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1~2월 외국인 단기 방문객은 214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68만 명 
보다 약 28%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비한 입국심사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
되었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 (외국인 단기 방문객) 사증면제, 관광통과,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자동
출입국심사 사전등록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입국심사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공항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동선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원팀’으로 협력하여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겨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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